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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관광자는 타지역을 이동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충돌하는 수많은 사실과 만난다. 이때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삶에 

대처하는 자신의 견해를 바꾼다. 이런 면에서 관광은 현장 적응적인 학습 방법의 하나다. 이 연구에서는 활동이론을 적용

하여 관광지에서 겪는 경험과 학습의 관계를 분석했다. 활동이론의 분석단위는 관광활동의 주체, 목표, 공동체, 역할, 방법

과 규칙, 성과물, 공동체와 관련성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관광경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해설사·안내자와 심층면

접을 진행하여 관광자의 학습과정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관광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경험은 해설사·안내자의 해설과 안내

의 활동체계 단위는 물론이고 단위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 상호작용이 관광경험 

활동체계의 변화를 유도하여 관광자의 학습을 가능하게 만든다. 학습 내용은 안내자와 해설사의 역할이 커질수록 학습 

가치도 올라간다는 점, 관광경험이 사회적․문화적 차원의 학습 효과에 포함된다는 점, 활동체계 내 혹은 활동체계 간에는 

상호작용하면서 이때 발생되는 모순의 해결과정을 관광자가 스스로 찾는다는 점, 관광경험은 고립된 단위가 아니라 계층

구조와 네트워크 교차점에 존재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활동과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점 등이다.

키워드 : 관광경험, 활동이론, 해설사, 안내자, 관광학습

Abstract  As tourists travel to other regions, they encounter numerous facts that conflict with their views. At that 

time, we change our view of coping with life. In this respect, tourism is a new way of learning. As a new learning 

method, tourism experience research is a new approach.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and 

learning experienced in tourist destinations was analyzed by applying the activity theory. The analysis units 

applied in the activity theory were set as subjects, goals, communities, roles, methods and rules, outcomes, and 

relevance to local communities. Based on thi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commentators and 

guides who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tourism experience to analyze the learning process of touris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xperiences of tourists during the tour were interactive in various forms within the 

unit as well as the unit of the activity system of the commentator and guide. This interaction induces changes 

in the tourism experience activity system, enabling tourists to learn. The content  is that the value of learning 

increases as the role of guide and commentator increases, that the social and cultural dimension of tourism 

experience is included in the learning effect, and the contradictions that arise from interactions within or 

between activity systems. The fact that they find the solution process themselves, and that tourism activity is not 

an isolated unit, but exists at the intersection of hierarchies and networks, is affected by the activities and 

environments of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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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관광자는 관광지에서 일상에서 경험해 볼 수 없는 

것을 만난다. 이때 새로운 배움이 시작한다. 관광자가 

배우는 것은 이색적인 것은 물론이고 역사적·문화적 사

실과 인물을 포함하여 다양하다. 현지인의 생활양식이

나 사고방식은 물론이고 자연에서 만날 수 있는 동물이

나 식물의 신비로움과 예측하지 못했던 것도 포함된다. 

이때 관광자는 자신이 가진 이해, 학습, 발견, 탐구의 방

법을 사용하여 개인적 성장, 삶의 지혜, 일반 지식은 물론 

사회문화적 인식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것을 배운다[1]. 

관광자에게 배움이나 앎은 순탄하게만 일어나지 않

는다. 낯선 곳에 도착한 관광자는 혼란스러움은 물론이

고 당황함, 길 잃음과 불안함 등도 경험한다. 일상에서 

흔히 겪지 못하는 것과 마주침으로 인하여 스스로 모순

은 물론이고 불합리한 점도 겪는다. 이러한 과정을 거

치면서 관광자는 방문한 곳의 사회적 특성은 물론이고 

자신의 한계도 알게 된다. 따라서 관광은 기존의 교육

방법과 차이가 있는 신선한 배움의 한 방법이다. 이 연

구는 관광 경험을 통하여 얻게 되는 학습을 분석하려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활동이론에 근거하여 분석

단위를 설정하고 분석단위에서 관광경험에 결정적 영향

을 미치는 안내자·해설자의 활동체계 내용과 그에 따른 

관광자의 학습을 확인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관광경험과 학

습 그리고 해설사와 안내자의 역할 변화를 고찰하였다. 

활동이론과 관련해서는 그 변천과 활동체계에서 고려

해야하는 사항을 검토하였다.

2. 문헌연구

2.1 관광경험

2.1.1 관광경험

관광은 타지역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색다른 경험

이 가능하다. 특히 방문지의 전통, 풍습은 물론이고 현

지인의 생활양식, 사회체계와 같은 문화사회적 요인이 

포함된다. Cohen(2002)에 의하면 관광경험은 관광자가 

현지인의 삶에서 문화적 고유성을 찾으려고 노력[2]함으

로써 얻어진다고 한다. 관광경험은 관광자가 느끼는 주

관적 감정상태[3]로 관광자가 가진 마음상태에 의해 결

정된다. 따라서 관광경험은 관광하는 과정의 시간의 흐

름에 따라 변화를 세분화할 수 있다. 또 관광자 개인이나 

관리자가 어떠한 점을 중시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연구에서 관광경험을 인지적 경험과 감성적 경

험이 통합된 총체적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다[4]. 문화적 

고유성이 관광경험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서 인지적·감성적·고유성 경험을 조합한 총체적 관점에

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관광경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에서 마주치는 것과 다른 예기치 않은 것

과 마주친다. 예상할 수 없는 우연히 만난 사건이나 상

황일수록 경험이 많아진다. 관광은 우연성이 많기 때문

이다. 둘째, 낯선 곳에서 겪는 경험은 일상적 경험 보다 

강도가 높다. 예상치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관광

자는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지식과 감각을 활용하여 

대처할 수밖에 없다. 또한 경험 대상과 상황이 쉽게 분

리되어 있지 않아서 관광경험은 진정성도 높아진다. 관

광경험이 일상 경험보다 그 가치가 높은 이유다. 셋째, 

현지인과 만남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 등 사

회전반에 관한 폭넓은 접촉을 한다. 이것은 호기심 충

족 이상을 넘는 경험이다. 새로운 문화를 전달받고 현

지인과 상호 교류를 통해 신뢰를 증진한다. 사회에 폭 

넓은 이해, 문화의 접촉 그리고 상호 신뢰 증진이 관광

자를 성장시킨다.

2.1.2 관광경험과 학습

관광경험은 기존의 학습방법, 내용, 연속성 등에서 

새로운 학습방법이다. 그 근거는 첫째, 학습의 방법과 

관련해서 전통적 학습이 가르침에 비중을 두었다면 관

광에서 학습은 전통적 학습 방법을 탈피하는 방법이다. 

과거에는 가르치는 자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배우

는 자가 받아들이는 형태였다. 이때는 가르치는 내용, 

방법이 학습의 주체가 되었다. 그러나 가르침에 의한 

학습이 중요했던 시대는 가고 스스로 배우는 학습이 중

요한 시대가 되었다[1]. 관광에서 학습은 배움의 장소, 

시간, 방법에서 기존의 학습 방법과 완전히 다른 형태

의 방법이다. 둘째, 학습하는 내용에서 관광경험은 타인

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찾아야 하는 학습 방법이다. 

학습하는 자가 기존 지식을 재구성하여 자기화할 때 효

과적이며 진정한 의미의 앎과 학습이 일어난다[5]. 셋

째, 학습과 경험이 서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습

에서 경험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6]. 경험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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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수적 요소가 된 것이다. 그 이유는 학습에 대한 능

력과 관심에 없다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

다. 또 학습은 전인적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런 성

장은 지적·감성적·신체적 능력의 배양으로 이루어진다. 

관광경험에서 일어나는 전인적 성장은 외부로부터 주

입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자의 자발적 동기와 의지, 곧 

지적·정서적 관심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관광에서 일어나는 학습 내용에는 연구자에 따라 쾌

락(hedonics), 평온(peace of mind), 기분전환

(refreshment), 사회적 상호작용과 지역문화(social 

interaction and local culture), 지식(knowledge), 

관광지에서 배우는 것(learning), 즐거움을 주는 것

(entertainment), 다양한 활동과 이벤트(activities 

and special events), 서비스(quality of service), 자

연 현상(physiography) 등이 포함된다[3,7-9]. 

2.1.3 관광 해설사의 역할

해설사(interpreter) 혹은 안내자(guide)는 근본적

으로 같지 않지만 그 구별은 뚜렷하지 않다[10]. 해설사

는 관광지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역사‧

문화‧예술‧자연 등에 대한 전문적 해설과 설명을 제공하

는 자(관광진흥법)다. 또 안내자는 관광자에게 관광지 

이동에 따라 여행 일정에 알맞은 안내에 중점을 두고 

지역에 관한 정보 제공이나 설명, 관광자의 안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해설사·안내자가 중요한 것은 관광

자원의 의미와 가치를 관광자가 누릴 수 있게 해주는 현

장 공급자로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해설사·

안내자는 관광자와 관광자원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한

다. 해설사·안내자가 없다면 관광자원은 이용할 수 없거

나 이해되고 평가되지 않는다. 안내자·해설사에 의해 문

화적·역사적·생태적 가치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설사·안내자는 관광지의 특징들을 지각하고, 인지

하여,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11]. 특히 해설사·안내

자가 갖고 있는 관광지의 지리, 역사, 문화, 사회 등의 

전문적 지식은 관광자에게 시야를 넓히거나 새로운 사

고의 전개를 가능하게 한다. 관광자원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돕는 교육적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다[12,13]. 

이런 점에서 관광은 이미 하나의 교육 방법이 되었고, 

세계는 하나의 교육장이다. 

해설자·안내자의 역량도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유머

감각, 열정, 자신감, 친절성, 따뜻한 마음과 균형 감각, 

책임 있는 행동, 전문성 등이 강조되었다[14,15]. 또 의

사소통 능력, 고객서비스 응대방법, 팀의 리더십, 해설

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 해설의 전문지식, 해설전달능

력 등[16]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문

지식, 전달력과 같은 지식과 정보에 근거한 해설과 안

내가 더 강조되고 있다[17]. 그 외 의사소통, 업무능력, 

리더십, 전문지식[18] 등도 중요한 요인이다. 

2.2 활동이론

우리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만 온전한 존재다. 또 사

회를 떠나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배울 수도 없다. 따라

서 배움과 관련한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맥락은 이미 많

은 학자에 의해서 중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그 중에서 주

목받는 것은 활동이론과 관련된 배움이다[19]. 활동이론

은 인간이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에서 문화역사적 맥락과 

모순의 중요성을 환기시켜 준다. 활동이론에서는 인간의 

활동을 임의적 행위라기보다 문화적 요인에 의한 배움에 

초점을 둔다. 또 이때 발생되는 모순에 어떻게 대처하며 

배워 나가는 가를 분석하는 정교한 분석틀이다.

활동이론 발달․전개 과정은 3세대로 분류된다

[20-23]. 제1세대는 Vygotsky가 중심이 되어 인지와 

학습에서 사회적 측면을 강조했다. Vygotsky는 인간 

행동을 주체(subject), 객체((object), 그리고 매체

(mediating artifacts)로 구성한다. 매체에는 개념적인 

것(언어, 기호 등)과 물리적인 것(연필, 컴퓨터 등)이 포

함되며 인간의 학습과 행동은 문화적 도구에 의해 가능

하다는 것이다. 제2세대는 역사철학자 Leont'ev가 활

동이론을 정식화, 이론화하여 문화역사적 활동이론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제1세대 활동이론에서 한계가 있었던 

개인적 학습에 초점을 둔다. Leont'ev는 개인의 활동일

지라도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2세대 모형은 제1세대 모

형에 규칙, 공동체, 분업의 요소를 포함한다. 규칙(rule)

은 행동과 상호작용에 필요한 원칙이고, 공동체

(community)는 동일한 목적을 공유하는 단체이며, 분

업(division of labor)은 공동 과업에 대한 구분과 행

위자 사이의 사회적 관계다. 제3세대는 Engestrom에 

의해 확장 학습(expansive learning)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한다. 개인에게 학습은 새로운 참여나 활동체계 간 

상호 작용을 통해 네트워크, 복합적 관점, 의사소통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발달시켜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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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는 것이다. 

활동이론에서는 활동을 분석단위로 설명한다. 하위 

분석 단위에는 주체(subject), 객체(object), 도구

(tool), 규칙(rule), 분업(division of labor), 공동체

(community)로 구성된다. 주체는 행위 하는 사람을 

말하고, 객체는 주체가 의도한 활동을 의미한다. 도구는 

주체가 행동하도록 이어주는 매개 장치이고, 규칙은 인

간이 특정 형태로 행위 하게 유도하는 문화적 조건이다. 

분업은 인간 행동을 분배하는 방식이며 공동체는 활동

체계가 속한 집단을 뜻한다. 이 요소들은 인간 행위를 

설명하는 행위적 요소와 인간 행위를 발생시키는 맥락

적 요소로 구분된다. 전자는 주체, 목적, 도구이고 후자

는 규칙, 분업, 공동체 등이다[24-26]. Engeström[27]

에 의하면 개인은 공동체 문제해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동기를 갖고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한 도구를 통해 

학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목적지향적인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

다. 때로는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행위도 한다. 

또 목적지향적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이 모호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인간의 활동체계에서의 목적은 반드시 고

정된 형태가 아니라 때로 유동적일 수 있다. 그 유동성

이 인간 행위의 창조성을 가져올 수도 있다. 활동이론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활동은 고립된 단위가 아니라 계

층구조와 네트워크의 교차점과 같은 것에 존재한다. 따

라서 모든 개인의 활동은 다른 사람의 활동과 환경의 

변화들에 의하여 영향을 주고받는다[22,27]. 활동이론

에서 개인 활동은 다른 활동체제와 서로 다른 관점이나 

목표의 상이성으로 오는 갈등을 일으킨다. 이때 발생하

는 내·외재적 변화와 갈등의 부조화를 모순

(contradiction)이라 한다. 이 모순은 문제의 원인 혹

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변화와 발달

의 원동력이다. 또 특정 활동체계의 내부나 복수의 활

동체계 사이에서 발생되는 구조적인 긴장 관계를 가져

오는 것이다. 따라서 모순은 개인을 특정 사회와 연결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활동체계 내 혹은 활동

체계 간에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순의 

해결과정을 통해서 활동체계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활동이론은 개인의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는 이론적 

틀[28]이다. 사람과 사회문화가 도구와 기호 같은 인공

물에 의해서 매개되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알려준다. 

개인에게 일어나는 학습이 인지적·심리적 차원에서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대신 개인의 학습은 

사회적·문화적 차원임을 보여준다. 활동이론에서는 개

인이 사회와 내적으로 연결시키는 문화적·사회적 과정

을 통하여 학습한다[29].

3. 연구방법

3.1 활동체계 분석단위

이 연구에서는 관광경험의 해설사·안내자가 관광경

험에서 일어나는 학습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초점

을 두고 분석한다. 관광경험의 분석은 이론과 현장의 

실행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활동이론을 적용해야 한

다. 특히 관광경험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활동의 분

석 단위를 설정해야 한다[30]. 관광경험의 활동 분석 단

위는 활동의 주체와 주체가 지향하는 것에 따라서 경험

의 내용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험을 전달하려는 

주체와 주체의 목표, 관광자의 상호작용과 관광지에서 

부딪히는 여러 상황의 극복을 하나의 학습 과정으로서 

결과물, 해설사나 안내자의 해설과 안내가 관광경험에

서 수행하는 역할 분담, 관광경험의 대상과 프로그램 

진행에서의 규칙과 절차, 방법 등, 관광경험이 가능하게 

만드는 물리적·사회적 요인을 포함한 관광의 인접체계

와 관계 등을 포함해야 한다. 

Table 1. Activity Analysis Unit

Activity Analysis Analysis Unit of Tourism Experience

Subject

·Any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individual and group participating in the 
guidance and commentary?
·Tourist’s class?

Goal

·Any features in the guide and commentary? 
·The specific goal of the guide and 
commentary?
·The delivery system of guide and 
commentary?

Community

·The composition of groups that play a 
specific role in the guide and commentary 
limited? 
·The expansion of community?

Divion of Labour
·The roles of guide and commentary well 
divided?
·Change roles within the community?

Method & Rule

·The methods, procedures and rules of the 
tourism experience?
·The rules be negotiated?
·The common meaning of the rules and 
composition of the activity?

Outcome

·Information and commentary be shared?
·Guide and commentary contribute to life's 
problems?
·Cntribution to the formation of the tourism 
experience?

Relative to 
Circumstance

·The flexibility of guidance and commentary 
system?
·Information systems can be vertical or 
horizo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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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에서는 활동체계 분석단위의 주체와 관련된 

내용은 해설과 안내를 전달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관광자의 계층에 따라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포함한

다. 목표에는 해설과 안내의 특정한 목표가 어떻게 도

달하려는지, 특별한 방법과 수단, 도구를 포함한다. 공

동체에는 관광경험을 돕기 위해 여행일정에 관련된 지

역사회, 회사, 단체 등과 어떠한 의견 교환을 주도하는

지를 포함한다. 역할분담에는 전체 관광경험의 구성에

서 해설사·안내자의 역할이 포함된다. 규칙과 절차에는 

관광경험 프로그램의 순서, 방법 및 상호 협력이 포함

된다. 결과물에는 전체 관광경험 뿐아니라 해설과 안내

가 관광자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포함한다. 인

접체계와 관계에는 관광진행과 해설과 안내에 직접 혹

은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나 교육 등을 얻

을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된다.

3.2 활동체계 대상자

해설사·안내자는 해설 혹은 설명으로 관광경험에 도

움을 준다. 과거 해설사·안내자는 관광 안내, 여행서비

스 수행 등의 기능적 역할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최

근에는 문화적 역할, 국가 이미지 제고, 수익창출 등으

로 변하고 있다. 관광 안내 및 서비스 수행이라는 기능

적·본질적 영역의 전통적·수동적 방식에서 개성화된 여

행추구, 체험관광 선호, 개별자유관광객(FIT)의 증대 등

의 영향으로 보다 적극적·능동적 방식으로 해설사·안내

자 역할이 확대됨을 뜻한다[31]. 따라서 해설자·안내자

가는 관광자가 겪게 되는 관광지의 이해와 갈등을 어떻

게 관리하느냐가 관광경험의 중요한 변수다. 또 해설

사·안내자는 관광자가 어떤 방식으로 관광을 하는지,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화, 제도 혹은 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봄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 해결책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설사·안내자가 관광경험 활동체계

의 분석 단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해설사·안내

자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에 응한 해설사·

안내자 선정을 위해서 선행연구자가 개발한 자기 평가

표[32]를 활용하였다. 자기 평가 항목은 해설사·안내자

가 관광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항을 알고 있는지, 

또 더 나은 해설과 안내를 위한 노력으로 기능적 혹은 

학습적 평가항목을 포함한 3가지 요인이고 각 항목은 

5점 척도로 구성했다. 

Table 2. Self-checklist for Interpretor and Guide

Scope Item of Self-checklist

Range of 
Understanding

·Do you collect information related 
todestination periodically?
·Have you experienced the related travel in 
advance?
·Do you pay attention to changes in tourist 
destinations?
·Do you strive to improve guidance and 
commentary?
·Are they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tourist desire?

Functional
Evaluation 

·What kinds of media can you collect 
information related to destination?
·Are you focusing the resulf of the survey 
reflected the opinions?
·Have you used any method for evaluating 
guidance and commentary?

Learning 
Evaluation

·Do you analyze the purpose, method, and  
procedure of rules and guides and guide 
them to tourists?
·Do you check to what extent guidance and 
commentary affect the traveler's life?
·Do the guide and commentary help tourist 
understand the destination?
·Are tourists facilitating return visits?

Table 2에서는 관광지 이해와 관련한 평가항목은 

관광지의 변화나 새로운 관광상품, 여행자의 변화에 얼

마나 주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광자 욕구를 이

해하려는 지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기능적 평가항목에

는 관광지나 관광자의 정보를 얻기 위해 어떤 매체 혹

은 방법을 사용하는지를 포함했다. 학습적 평가항목은 

자신의 해설과 안내를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어떤 노력

을 하는지 혹은 도움을 받는지 등을 포함했다. 

관광분야에서 해설과 안내의 역할은 국외여행인솔자

(Tour Conductor), 관광통역안내사(Tour Guide: 

Inbound tour), 국외여행가이드(Tour Guide: 

Outboud Tour), 문화관광해설사(Tour Interpretor)

로 구분된다. 위의 해설사·안내자는 모두 법률(관광진

흥법)에 의해 그 자격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거나 시험에 합격해야 해설과 안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면접에 응한 해설사·안내자는 ① 

현장에서 10년 이상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관광

관련 학과의 졸업자 혹은 해설사(문화관광해설사) 혹은 

안내자(관광통역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의 교육을 받

는 자, ③ 자기평가 항목(1∼5점으로 평가)을 이용하여 

점수가 4.0 이상인 자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에 참여한 대상자는 해설과 안내의 분야에서 다양한 도

전을 시도하고 전문성을 확보한 자라고 볼 수 있다. 심

층면접에 응한 국외여행인솔자, 관광통역안내사, 국외

여행가이드, 문화관광해설사의 특성은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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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racteristic of Interviewee

Interviewee
Personal Information

Major Career Education Sex

Tour Guide

(outbound tour)
tourism 10 univ. male

Tour Guide 

(inbound tour)
tourism 15 univ. female

Tour Conductor

(outboud tour)

non

tourism
12 unv. male

Tour Interpretor

(domestic tour)

non

tourism
13 univ. female

3.3 자료 수집과 분석

자료 수집을 위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4인

의 해설과 안내 활동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에서 활용된 질문은 반구조화 심층 면담의 방법

을 활용했다. 면접조사는 전화를 활용하였고, 필요한 경

우 이메일을 활용했다.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연구 윤

리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목적, 방법 등을 설

명하였다. 익명성과 응답 자료의 비밀 보장을 안내한 

후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0. 11. 1 ∼ 12. 15일까지였다.

이 연구에서는 활동이론에 근거하여 질적 자료를 분

석하였다. 그 절차는 ① 활동이론의 활동체계 구성요소

에 따라 면접 조사의 내용을 분석 한 후,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② 응답한 내용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용

어를 질문의 주제별로 정리하였다. ③ 해설사와 안내자

의 활동체계 분석단위에 따라 범주화하여 해석하였다. 

④ 해설사와 안내자의 활동체계 변화 과정에서 목적에 

초점을 두고 각 활동체계의 변화 과정과 그 변화 과정

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목적에 영향에 따

라 명시적 영향이 있는 경우, 영향 정도가 있으나 분명

하지 않은 경우, 영향 정도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로 

평가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

한 연구 정확성을 추구하기 위해 면접조사자의 의견을 

듣는 연구조사자 확인법(member check)를 실시하였

다. 이메일을 통하여 연구조사자에게 연구 분석을 위한 

과정과 질적 연구의 내용을 보여주고 조사대상자의 적

절성을 검토받았다.

4. 관광경험의 활동분석

4.1 활동체계의 단위분석

관광경험 활동체계의 주체는 다양한 활동으로 안내

와 해설을 담당하고 있었다. 특히 조사대상자인  활동

체계를 설명하면 관광에서 해설과 안내를 담당하는 주

체는 국외를 여행하는 경우 국외여행인솔자(Tour 

Conductor, ⓐ)가 담당한다. 국외여행인솔자는 해설과 

설명 보다는 안내와 일정 진행에 중요 역할을 담당한

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의 관광지 

소개, 안내, 해설과 설명은 관광통역안내사(Tour 

Guide: Inbound tour, ⓑ)가 담당하고 있다. 관광통역

안내사는 관광지 소개와 해설 및 설명의 역할을 한다. 

내국인의 국외여행에서 관광통역안내사와 유사한 역할

은 국외여행 가이드(Tour Guide; Outbound tour, 

ⓒ)가 담당하고 있다. 국외여행 가이드의 주요 없는 관

광통역안내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의 주요 사찰, 고궁, 관광지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관

광지의 소개와 설명은 문화관광해설사(Tour 

Interpretor, ⓓ)가 담당하고 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안내보다는 해설과 설명이 주요 역할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4명의 해설사·안내자는 관광지의 

규칙을 지키면서 관광지의 특성 혹은 프로그램에 맞는 

구체적 목적을 가지고 해설과 안내 활동을 주체적으로 

하고 있었다. 특히 관광자의 특성과 여행 일정에 따라 

활동체계 주체의 활동이 변화되었다. 또 해설과 안내를 

하는 동안의 관광자의 반응과 이해 정도에 따라 융통성 

있게 안내와 해설을 수행했다. 특히 관광자의 질문에는 

상세한 대응을 하고 있었다. 그 외 관광 참여가 많은 관

광자는 안내나 소개 보다 해설과 설명에 더 주목하였다. 

그러나 단순 방문이나 짧은 일정일 경우 해설과 안내 활

동이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 관광 참여 계층의 폭에 

따라 이해와 학습의 편차가 심한 경우(ⓓ)가 있었다. 

관광경험 활동체계의 목표와 관련하여 ⓐ, ⓑ, ⓒ는 

단체 여행자를 대상으로 해설과 안내를 하기 때문에 우

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안전이었고, 다음으로 관광지

의 문화나 프로그램 경험이었다. 반면 ⓓ는 특정 장소

에서 해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중시하였다. 해설은 ⓐ, ⓑ, ⓒ, ⓓ 모두 관광지 

및 관광자의 특징에 따라 시간, 내용의 심층범위를 다

르게 수행하였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체계의 범

위와 관련해서 ⓐ, ⓑ, ⓒ, ⓓ 모두 특별한 흥미와 관심이 

많은 관광자인 경우 일상적 해설과 안내와는 다른 경우가 

있었다. 박물관 투어에서 큐레이터(ⓐ, ⓒ, 문학기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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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 문학 전문가(ⓐ, ⓒ), 사진 투어인 경우 사진작가

(ⓐ, ⓒ), 도예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도예가(ⓑ, ⓓ) 등의 

해설, 설명, 평가도 활용하였다. 특수목적관광(SIT: 

special interest tour) 활동에서는 해설과 안내가 강조된 

반면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package tour)도 있었다.

관광경험 활동체계의 공동체는 내부참여자와 외부참

여자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 참여자는 상품기획자 혹은 

상품조직자(tour organizer)(ⓐ, ⓑ, ⓒ)로 활동체계에

서 역할이 가장 컸다. 이들은 관광 환경 변화에 민감하

여 적극적으로 관광지 변화를 주목하여 해설과 안내에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내부 참여자 없이 단독으

로 안내와 해설을 하는 경우(ⓓ)는 공동체 보다는 해설

사 개인역량의 중요성이 컸다. 공동체의 경우 외부 참

여자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나 새로운 상품의 등장

이나 시장의 변화 등이 간접적으로 활동체계의 공동체

를 형성하였다. 모든 해설사와 안내자는 여행정보의 공

유가 많아지면서 공동체의 영향은 갈수록 많아지는 형

편(ⓐ, ⓑ, ⓒ, ⓓ)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 기존과 다른 

관광활동의 등장, 새로운 관광자의 유입 등에 따라 관

광경험의 활동체계는 계속해서 변화되어 왔다. 

관광경험 활동체계의 역할 분담과 관련하여 상품기

획자, 여행사, 여행소재 제공업자(principal)의 역할 분

담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 ⓒ). 상품기획은 기

획자와 여행사의 몫이었고, 구체적 관광활동은 현지의 

제공업자가 담당하는 경우 많다(관광지 방문, 체험프로

그램 진행 등). 현지의 해설과 안내의 원활한 진행을 위

해 상품기획자, 여행소재 제공업자의 협력이 절대적으

로 필요하다. 관광활동 중에서 안내의 역할과 해설의 

역할 분담(ⓑ)은 물론이고, 해설에 중심을 둔 역할(ⓓ)로 

구분하여 활동체계를 이루고 있다. 전체적 관광활동의 

진행에 중점을 두는 경우(ⓐ)와 부분적 관광활동에 중

점을 두는 경우(ⓐ, ⓒ, ⓓ)로 구분할 수 있다. 

관광경험 활동체계의 방법과 규칙에 따라 관광경험

이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모두가 일치했다. 그러나 

관광경험 활동체계의 방법과 규칙의 설정은 안내자와 

해설자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 상품기획자 혹은 상품

조직자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 ⓒ). 그

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경험 활동과정에서 변경되는 경

우(ⓐ, ⓑ, ⓒ)가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임의 관광

(option tour)의 경우다. 또한 관광지 사전답사 혹은 

초청 투어(fam tour)와 같은 방법으로 관광활동의 변

경을 시도하였다. 반면 활동체계의 방법과 규칙의 변화

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경우 

특정 유물 혹은 유적에 대해 해설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활동체계의 방법과 규칙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보

다 새로운 내용과 방법 도입, 세미나실과 같은 장소 활

용 등의 개선에 더 많은 역점을 두었다.

관광경험 활동체계의 결과물의 다양한 방법으로 공

유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활동의 사진, 동영상, 기록 

등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 ⓒ, ⓓ). 이 경우 대

부분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경우(ⓑ, ⓓ)도 있지만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

관광경험 활동체계의 인접체계와 관계는 주변의 변

화에 따라 열려 있다. 또 다른 안내·해설 체계(예: 생태

자원 해설 등)와 수평적 관계에 있어서 해설과 안내에 

대한 인터넷 동영상, 교육 및 참고 자료, 관련 도서(여

행안내서, 문화잡지 등)를 활용하고 있었다. 관광분야에

서도 관광 안내 및 해설 분야의 공동체에 대한 역량 강

화를 목적으로 정기적 교육과 비정기적 교육, 자격제도 

등을 두고 있다.

4.2 활동분석의 시사점

관광경험의 활동체계 분석단위를 조사한 결과 시사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경험 활동체계의 주체는 국외여행인솔자, 

관광통역안내사, 국외여행가이드, 문화관광해설사로 관

광활동에서 이들의 영향은 매우 컸다. 박물관 투어, 문

학관광과 같은 테마상품인 경우 그 해설과 설명으로 주

체 역할이 더 컸다. 특히 관광자의 욕구가 점차 참여, 

경험 및 학습 지향적인 패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해설

사·안내자의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자유 여

행 등에서는 해설사·안내자 역할이 적은 관광활동도 있

었다. 활동이론 측면에서 주체의 역할, 해설사·안내자의 

역할이 커질수록 관광경험의 강도와 문화적·사회적 학

습 내용도 더 올라갔다. 

둘째, 관광경험 활동체계의 목표는 타지역 혹은 타국

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안전함과 편안함 등

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단순 안내와 해설의 

범위를 넘어서 관광의 진면목을 느끼고 체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관광경험의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이 계속되

고 있다. 관광자의 활동이 단순 관람형에서 적극 참여형

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 체험 중심의 관광상품이 인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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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활동체계의 목표도 변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관광경험의 목표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지고 있었다. 따라서 해설

사·안내자가 지향해야 하는 활동체계의 목표도 관광행

태의 변화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졌다.

셋째, 관광경험 활동체계의 공동체는 내부참여자와 

외부참여자로 구성되고 관광경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내부참여자는 관광경험을 조직하고 안내

와 해설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한다. 또 관광 일정을 진

행하고 관광경험의 빈도, 강도 등도 결정한다. 외부참여

자의 의견, 비평 등도 과거에 비해 그 영향 정도가 커지

고 있다. 단순 안내에서 해설로 그리고 점차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변화하면서 관광경험과 관련된 공동

체의 영향이 점차 커지는 현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관

광을 하는 중에 의도적이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사회적․

문화적 차원의 학습 효과가 있다. 

넷째, 관광경험 활동체계의 역할 분담은 여행사, 상

품기획자, 여행소재 제공업자 등과 역할 분담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 역할 분담이 강조되는 또 다른 이

유는 관광경험은 결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

로 전달되기 때문이며 이런 점은 관광활동 전 과정에 

걸쳐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다. 특히 관광자의 참여와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계절이나 지역에 따라 새로운 

분야의 추가 등에서 역할 분담이 비교적 잘 되고 있었

다. 또한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관광경험에서 지향하는 

바를 잘 전달하고 있었다. 활동이론의 측면에서 보면 

활동체계의 역할 분담인 관광자의 이동, 관광일정의 진

행, 관광활동 경험, 안내와 해설 등이 사회문화적 구조 

속에서 잘 작동하는 것이다.

다섯째, 관광경험 활동체계의 방법과 규칙에 따라 관

광경험이 큰 영향을 받는다. 또 방법과 규칙의 변화에 

해설사·안내자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 관광자의 특성, 

범위, 성격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며 새로운 시도나 체

계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해설사·안내자가 관광경험

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개선의 의지를 갖는다는 점이 

활동체계 내 혹은 활동체계 간에는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 관광자에게 관광지의 색다름 때문에 발생

하는 사회적·문화적 차이에 따른 방법과 규칙은 혼란을 

야기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경험으로 작용하여 타지역

이나 타국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 

여섯째, 관광경험 활동체계의 결과물의 다양한 방법

으로 공유된다. 특히 관광경험 직후 관광자에 의해 감

정적·인지적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관광경험이 관광

자의 평가에 그칠 뿐만 아니라 사진, 동영상, 기록 등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려지고 있어서 공유도 활

발해지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물은 활동체계 내의 주

체, 공동체와 인접체계에 곧 바로 반영되고 있어서 관

광경험의 부정적 측면을 줄어들게 하고 있었다. 특히 

해설사·안내자에 대한 관광자의 반응은 새로운 해설과 

안내의 방법을 개선하는 효과를 낳고 있었다. 활동이론

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발생되는 모순을 어떻게 대처하

는지, 무엇을 배워 나가는지, 어떻게 개선하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학습적인 역할에 큰 기여를 한다. 

일곱째, 관광경험 활동체계의 인접체계와 관계는 주

변의 변화에 따라 열려 있다. 관광경험도 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었고, 해설사·안내자의 해설도 다른 

분야의 유용한 방법과 내용,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다. 

해설사·안내자는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연수와 교

육을 받았고, 상호간 정보교환을 통하여 끊임없이 새로

운 시도를 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안내자·해설사의 

활동은 고립된 단위가 아니라 계층구조와 네트워크의 

교차점에 존재하고 다른 사람의 활동과 환경의 변화들

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이 같은 활동이 궁극적으로 

개선된 관광경험을 가능하게 했다. 

5. 결론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견해와 충돌하는 사실과 수없이 

부딪히면서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삶에 대처하는 견

해를 바꾼다. 이런 면에서 관광은 기존의 교육방법과 

차이가 있는 신선한 교육의 한 방법이다. 관광자의 자

유의지와 관계없이 타지역에서 만나는 모든 것으로부

터 배운다. 이 연구에서는 활동이론에 근거하여 관광지

에서 겪게 되는 경험을 통하여 얻게 되는 배움의 형태

를 분석하였다. 특히 관광분야의 안내자·해설자의 활동

을 활동이론의 활동체계 분석단위의 내용과 활동체계 

속 분석단위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를 확인하는 것

에 연구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와 실증 연구를 병행하였다. 문

헌 연구에서는 관광경험, 관광경험과 학습, 관광해설사

와 안내자의 역할을 체계화하였다. 또 활동이론의 발달

과정, 활동체계 분석단위, 활동이론의 의미 등을 정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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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실증 연구를 위해 활동체

계 분석단위의 구체적 내용, 활동체계 분석 대상자인 

선정의 절차와 대상자, 자료 수집과 분석 등을 확정하

였다. 실증 연구에서는 국외여행인솔자, 관광통역안내

사, 국외여행가이드,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활동

체계 분석단위인 주체, 목표, 공동체, 역할 분담, 방법과 

규칙, 결과물, 인접체계와 관계에 대해 면접조사를 하였

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서 다음을 발견했다. 

활동이론 측면에서 안내자·해설사의 역할이 커질수

록 관광에서 전달하려는 궁극적 가치도 올라간다는 점, 

관광경험이 증가할수록 관광자에게 발생하는 영향의 

정도는 커진다는 점, 관광자에게 사회적․문화적 차원의 

학습 효과가 있다는 점, 활동체계 내 혹은 활동체계 간

에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여 준다는 점, 또 관광

경험에서 발생하는 모순의 해결과정을 관광자 스스로 

찾는다는 점, 관광에서 발생되는 모순에 대처하면서 새

로운 것을 배워간다는 점, 모든 관광경험은 관광지에 

일어나는 고립된 단위가 아니라 계층구조와 네트워크

의 교차점에 존재한다는 점, 또 활동체계 공동체의 활

동과 환경의 변화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점 등이

다. 이와 같은 점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관광경험의 해설과 안내의 활동체계는 각 분석 

단위와 단위는 물론이고 단위 안에서 상당한 상호작용

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 상호작용은 궁극적으로 관광경

험 활동체계의 변화를 이끌어 나간다. 이 변화는 자신

이 살던 곳과 방문한 곳으로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관광지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학습 기회를 제공

한다. 또 새로움을 접한 관광자에게는 일상에서 흔히 

느끼는 타성이나 진부함과 다른 특성을 갖게 되어 다양

한 경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따라서 소극적으

로 출발한 관광자일지라도 관광을 하면서 현지의 역사, 

전통, 문화는 물론이고 사회 상황에 대한 많은 것을 알

게 된다. 이런 점에서 관광경험은 강의실이나 도서관에

서 일어나는 학습과 다른 새로운 학습의 방법으로 각광

을 받는다. 과거에 유행했던 그랜드 투어(Grand Tour)

나 최근에 회자되는 유목여행의 사례가 새로운 형태의 

참 배움이 일어나는 증거다.  

둘째, 관광 일정에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국외여행인

솔자, 관광통역안내사, 국외여행가이드, 문화관광해설

사의 역할과 전달하는 정보·지식에 따라 관광경험의 범

위, 내용, 강도 등에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이들이 전달

하는 전문적 지식은 일상을 떠나온 관광자에게 일상과 

다른 강도 높은 학습의 효과를 준다. 현지에서만 체험

해 볼 수 있는 이색적 경험, 문학·예술·자연 관광에서 

듣게 되는 전문 지식, 새로운 음식을 맛보거나 풍경을 

감상하는 것, 관광지에서 마주치는 현지인과 만남은 색

다른 학습의 기회를 준다. 이 같은 관점에서 관광은 상

상만으로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것을 배우게 한다.  

셋째, 관광자는 누구나 관광을 시작하기 전에 예상하

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과 기존에 갖고 있던 자신의 활

동 패턴과 다른 관점이나 목표의 상이성으로 오는 갈등

을 겪는다. 그 범위는 언어, 인종, 종교는 물론이고 삶

의 양식이나 사회체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같은 

모순은 오히려 변화와 발달로 관광자의 시야를 넓히거

나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따

라서 자신이 살던 곳과 관광지 사이에 있는 모순이 자

신이 갖고 있던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관광자를 특정 사회와 연결시킨다. 또 활동체

계 내 혹은 활동체계 간에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순의 해결과정을 통해서 관광자는 변화한

다. 

앞으로 이 연구에서 제시한 해설사·안내자의 관광활

동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문화적 활동체계, 활동체계 

단위간 관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 해설사·안내자가 

관광자에게 제공하려는 관광경험을 실천할 수 있는 구

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관광자의 학습변화를 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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